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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019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’ 2차 평가 후보 골프장 16곳 선정

고객의목소리가 100%반영되는 ‘소
비자만족 10대골프장’선정작업이 시
작됐다.

국내 최대 골프 부킹 서비스 XGOL
F(대표 조성준)와 동아일보, 스포츠동
아가 주최하는 ‘2019 소비자 만족 10대
골프장’은 1∼2차 평가 점수를 50%씩
반영해 선정된다. 우선 XGOLF 79만
명의회원들이홈페이지에서직접작성
한 22만 건의 이용 후기를 토대로 평
점 9.0(10점 만점) 이상을 받은 골프장
16곳을 1차로추린다.이어소비자들이
XGOLF 홈페이지에서 골프장을 직접
예약한 후 평점을 매기는 2차 평가를

통해 최종적으로 10곳을 선정한다.
XGOLF는지난해 6월부터올해 5월

까지 홈페이지에서 이용후기 100건 이
상, 평점 9.0점 이상을 받은 16개 골프
장을 2차 평가 후보로 선정했다.

88(경기 용인)과 뉴서울(경기 광주),
대호단양(충북 단양), 떼제베(충북 청
주), 라데나(강원 춘천), 문경(경북 문
경), 사우스스프링스(경기 이천), 서원
힐스(경기 파주), 솔모로(경기 여주), 여
주신라(경기 여주), 클럽모우(강원 홍
천), 킹스데일(충북 충주), 태광(경기 용
인), 파크밸리(강원 원주), 현대더링스
(충남 태안), 파인리즈(강원 고성)가 이
름을 올렸다.

현재 이들 골프장을 대상으로 XGO
LF 회원들이 직접 라운딩을 한 뒤 11
개의 세부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
는 2차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. 평가 기
간은 3개월로 이달 5일부터 11월 4일
까지다.

올해로 6회째를 맞는 소비자 만족
10대 골프장은 고객들의 적극적인 평
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
트가 마련됐다. 올해는 NH농협카드가
후원해 이벤트 내용이 한층 더 풍성해
졌다. 후보 골프장 라운딩을 완료한 회
원들 가운데 후기를 등록한 전 고객은
XGOLF 홈페이지에서 즉시 현금처럼
사용할수있는Xcash를 2배로적립받
을 수 있다.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
10곳을 맞춘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
주중 무료라운드 쿠폰, 볼빅 레인지파
인더,그린피할인권등이제공된다. 또
한 후보 골프장 내 설치된 NH농협카
드 배너를 촬영한 뒤 이를 XGOLF 이
용후기 또는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와
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
메리카노 쿠폰을 받을 수 있다. 더 자
세한 사항은 XGOLF 홈페이지나 모바
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
다. 고봉준 기자 shutout@donga.com

이용후기 100건·평점 9.0점 이상
88·뉴서울·대호단양 등 이름 올려
11월4일까지 11개 세부항목 평가

고객평가 100%반영 ‘신뢰UP’
XGOLF와 동아일보, 스포츠동아가 주최하는 ‘2019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’의 평가가 진행중이다. 2차 평가 후보 16개 골프장 중 하나인 경기
도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. 자연과 어우러진 코스가 인상적이다. 사진제공 ｜ XGOLF

남자농구대표팀이월드컵출전을앞두고
국내에서 테스트 무대를 갖는다.

김상식 감독(51)이 이끄는 남자농구대표
팀은 24일부터 27일까지 인천삼산월드체
육관에서 개최되는 ‘현대모비스 초청 4개
국 국제농구대회’에 출전한다. 4개국 대회
에는 31일 중국에서 개막하는 2019 국제농
구연맹(FIBA) 월드컵 본선에 나서는 한국
을 비롯해 리투아니아, 체코, 앙골라가 참
가한다. 한국과 앙골라는 월드컵 본선에 출
전할 12명의 최종엔트리를 확정해 4개국
대회에 나선다. 리투아니아와 체코는 14∼
15명의 선수들로 이번 대회를 치른 뒤 월
드컵에 출전할 최종엔트리를 결정할 계획
이다.

월드컵 본선 B조에서 러시아, 아르헨티
나, 나이지리아 등 강호들과 격돌하게 될
대표팀에게는 전력을 점검해볼 좋은 기회
다. 리투아니아는 FIBA 랭킹 6위의 강호
로 장신들이 즐비한 러시아전을 대비한 전
술을 테스트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
다. 체코 또한 유럽 내에서 만만치 않은 실
력을 보유한 팀이다. 도만타스 사보니스(인
디애나 페이서스), 요나스 발란슈나스(멤
피스 그리즐리스·이상 리투아니아), 토마
스 스토란스키(시카고 불스·체코) 등 미국
프로농구(NBA)에서 몸담고 있는 스타 선
수들이 포함돼 있다. 앙골라는 높이가 다
소 떨어지지만 나이지리아의 가상 상대로
초청됐다. 한국은 24일 리투아니아, 25일
체코, 27일 앙골라와 차례로 경기를 갖는
다. 최용석 기자 gtyong@donga.com

농구월드컵 앞둔 김상식호
4개국 대회서 전력 테스트

24일부터 인천…체코·앙골라 등 참가

박성현고진영

편집꺠꺠｜꺠꺠김대건 기자 bong82@donga.com

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(24·하이
트진로)과 2위 박성현(26·솔레어)이 3주 만
에 다시 맞닥뜨린다.

고진영과 박성현은 22일(한국시간) 캐나
다 온타리오주 마그나 골프클럽(파71·6675
야드)에서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(LP
GA) 투어 캐나다 여자오픈(총상금 225만
달러·약 27억 원)에서 우승 트로피를 놓고
다툰다.

여자골프 왕좌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
예고된다. 둘은 올 시즌 세계랭킹 1위를 놓
고 엎치락뒤치락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. 먼
저 주도권을 쥔 쪽은 박성현이었다. 3월 H
SBC여자월드챔피언십우승으로1위로올
라선 뒤 5주간 정상을 지켰다. 그러나 5월
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을 끝으로
왕좌를 내줬다. 고진영이 이 대회에서 깜짝
우승을 거뒀기 때문이었다. LPGA 투어 데
뷔 2년차 고진영은 ANA 인스퍼레이션에서
생애 첫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.

박성현이 6월 한때 4위까지 내려앉으면
서 고진영의 독주체제가 가동되는 듯했다.
그러나박성현은7월월마트NW아칸소챔
피언십 우승으로 1위를 탈환했고, 이후 둘
의 경쟁은 가열됐다. 최근 우세는 고진영
의 몫. 지난달 에비앙 챔피언십 제패로 왕
좌를 되찾고 4주째 선두를 지키고 있다. 현
재 세계랭킹 포인트는 고진영이 9.18점, 박
성현이 8.49점이다.

고진영과 박성현은 5일 막을 내린 브리
티시 여자오픈 이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재
충전을 마쳤다. 고진영은 잠시 국내로 들어
와 한국여자프로골프(KLPGA) 투어 제주
삼다수 마스터스에 출전 후 가족들과 짧은
휴가를 보냈다. 반면 박성현은 3주간 경기
를 치르지 않고 온전한 휴식을 선택했다.

올 시즌 가장 많은 3승을 챙긴 고진영은
캐나다 여자오픈에서 LPGA 투어 다승왕
굳히기를 노린다. 2년 전 이 대회에서 정상
을 밟았던 박성현은 고진영과 같은 3승 달
성을목표로하고있다.이번대회에는 2014
년 우승자 유소연(29·메디힐)을 비롯해 이
정은6(23·대방건설)과 김세영(26·미래에
셋), 전인지(25·KB금융그룹) 등도 출격해
우승에 도전한다. 고봉준 기자

1위고진영꺠vs꺠2위 박성현
캐나다오픈 ‘왕좌의게임’

22일 티샷…랭킹 1위놓고경쟁


